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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생직후 병아리의암수감별은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병아리의 해부 생리적 특성상 발생 직후 외관상
으로 암수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생 병아리
의 성의 감별을 위하여 다양한방법들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항문돌기감별법(Masui et al., 1925; Martin, 
1934), 기계감별법 및반성유전을이용한 깃털성 감별법 등
이 있다(Mueller and Moultrie, 1952; Plumart and Mueller, 
1954; Siegel et al., 1957; Somes, 1969; Warren, 1976; Mc-
Gibbon, 1977; SAFRS, 2011). 최근에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병아리의성식별이나(Saitoh and Mizuno, 1992; K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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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cken feathers could be classified into early-feathering (EF) and late-feathering (LF)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and patterns of the wing and tail feathers. Currently, feather-sexing is a widely used chick sexing method in 
the indust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the method of classifying of EF and LF chicks to establish auto-sexing 
Korean native chicken (KNC) strains. The development and morphology of wing feathers and tail feathers in 856 KNCs from 
hatching to 55-days old were analyzed to classify EF and LF chicks. We also performed PCR analysis using K-specific gene 
primers to confirm the agreement between the phenotypes and genotypes of EF and LF chickens. In the results, the EF chicks 
had long primaries and cover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ngth between primaries and coverts. The LF chicks 
had shorter primaries and coverts than the EF chicks, and showed little difference in the length between primaries and coverts.  
LF chick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LF-Less, LF-Scant, LF-Equal and LF-Reverse according to their wing feather 
patterns. EF chicks had 1.5 times longer primaries than LF chicks until they were 15-days old, but the lengths were almost 
the same at 50-days old. The tail feathers of the EF chicks were apparent at 5-days old, but those of the LF chicks were 
short and indefinite at that time. When EF and LF chicks were classified by the length of primaries being more or less than 
9 mm, the classification accuracies for EF and LF chicks were 96.2% and 85.4%,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CR results. 
In conclusion, juvenile EF and LF KNC showed distinct differences in feather development and morphology, and could be 
easily distinguished at one day-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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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llendorff, 2000; Sohn et al., 2012), 부화 전 수정란 상
태에서 호르몬을 이용한 성의 감별(Weissmann et al., 2013) 
및 근적외선 형광 라만 분광법(Fluorescence and Raman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초기 배자 혈액으로부터 성 감별
(Galli et al., 2018) 등 다양한 첨단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으
나, 이러한 방법들이 아직 산업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병아리 성 감별법 중 반성유전을 이용한 성 감별

이상업적으로실용화되고있는데, 특히닭의깃털발생속도
와 연관된 깃털 조만성을 이용한 감별법이 가장 널리 이용

되고 있다. 이는 닭의 깃털 발생속도에 관여하는 만우성 특
이 유전자인 K가 Avian ev-21 gene 삽입부위 또는 프로락틴
리셉터 유전자인 PRLR과 정자편모단백질 유전자인 SPEC2
와 연관하여 Z 염색체에 위치함으로 조우성과 만우성의 반
성유전현상을 이용하여 발생 병아리의 성을식별할 수 있는

원리이다(Humphries et al., 1984; Bacon et al., 1988; Laksh-
manan et al., 1992; Iraqi et al., 1995; Bitgood, 1999 Elferink 
et al., 2008; Zhao et al., 2016), 즉, 종계의 모계를 만우성
(ZKW), 부계를 조우성(ZkZk)으로 하였을 때 생산되는 암평
아리는 조우성(ZkW)이 되고, 수평아리는 만우성(ZKZk)이 됨
으로 깃털 형태로서 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깃털 성 감별법은 다른 성 감별법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 병아리의 깃털 형태로서 쉽고 빠
르게 감별할 수 있으며, 감별에 따른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깃털의 조만성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자손의 암수 감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계는 조우

성, 모계는 만우성으로 계통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종계들의 생산능력도 검증되어야 한다(Saeki and Katsuragi, 
1961; Goodman and Muir, 1965; Lowe and Garwood, 1981; 
Harris et al., 1984; Fotsa et al., 2001; Khosravinia, 2009; 
Sohn et al., 2013). 현재 대부분의 다국적 육종회사에서는
조우성과 만우성 형질을 도입한 자가성감별 계통을 조성하

고, 병아리의 날개 깃을 이용한 성 감별을 실용화하고 있지
만, 품종및 계통에 따라 조우성과만우성개체들의 깃털 형
태가 다양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

다(Siegel et al., 1957; SAFRS, 2011; Sohn et al., 2012). 조우
성 깃털과 만우성 깃털의 구분에 있어서 Siegel et al.(1957)
은 Rhode Island에서 발생때 날개깃 길이와 12일령의 꼬리
깃 발달양상, 3주령 및 5주령에 병아리의 등깃털분포양상
을 비교 분석하여 조우성과 만우성 깃털의 발생 형태의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를 구분할
수있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는못하였다. 한편, Aviagen

과 같은 다국적 종계 회사에서실용 브로일러의암수감별을

위한 조만우성의 날개 깃 식별 기준은 조우성은 부익우가

주익우에 비해 1/2∼3/4의 길이로 발생하며, 만우성은 주익
우와 부익우의 길이가 동일하거나, 주익우보다 부익우의 길
이가 길게 발달한다고 제시하였다(Aviagen Brand, 2018). 
Sohn et al.(2012)도 조우성의 날개 깃은 주익우와 부익우의
길이 차이가 뚜렷하며, 만우성은 주익우와 부익우의 길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날개 깃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기존의 기준으로
서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를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의 구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깃털의 형태적 식별 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토종닭의 깃털 자가성감별 계통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재래닭에 대한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들의 깃털 발육 양

상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토종
닭병아리의날개깃및꼬리 깃의발달양상과형태를분석

하여 조우성과 만우성 깃털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고, 깃
털 발생 형태에 따른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의 식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본 시험에 공시된 닭들은 한협㈜이 보유한 토종 종계들을

이용하여 이들 간 교잡으로 생산한 11개 조합의 실용토종닭
들로서 총 856수를대상으로 하였고, 깃털조만성분석결과
이들 중 조우성이 744수이고, 만우성이 112수였다. 시험계
는 발생 직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합농장으로 이송하여

12주간 사육하였는데, 모든 병아리들은 강제 환기 및 자동
온도조절시스템이완비된 무창 계사 형태의육추사에서 3단
3열 배터리형 케이지(74 cm × 60 cm × 35 cm/cage)에서 사
육하였고, 1주령이후시험종료 시까지케이지당 사육수수
는 12∼15수로 하였다. 사료 급이, 점등관리 및 백신 접종
등 일반 사양관리는 본 대학 육계 사육관리 지침에 따라 이

루어졌고, 시험에 관련된닭의 관리 및 취급은본 대학동물
실험윤리위원회(IACUC 승인번호; 2018-3)의 규정을 준수하
여 시행하였다.

2. 깃털 발생 양상 및 형태 분석

병아리의날개 깃 발생양상의 확인은 왼쪽 날개깃에서 2
번째 주익우(primaries)와 부익우(coverts)의 길이 및 형태를
측정하였다.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의 날개 깃 조사는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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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부터 5일령, 7일령, 10일령, 15일령에 관측 측정하였고, 
이후 55일령까지는 5일 간격으로 확인하였다. 꼬리 깃은 부
화 직후부터 15일령까지 발생 양상을 확인하고, 이의 길이
및 꼬리 깃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3.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식별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검정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식별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검증을

위하여 7주령에혈액을채취하고, 이들로부터 genomic DNA
를 추출 후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실시하였다. 
조우성과만우성을식별하기위해사용한만우성특이 primer
는 ev21 연관 유전자인 JFIL-1의 일부 영역을 이용하여

5’GGGGTCAGCATGTTTAAAGG 3’(forward) 및 5’TTGA-
GTCCCTAACGATTGCG 3’(reverse)으로 제작하였다(Iraqi 
and Smith, 1994). 제작된 primer를 이용한 PCR은 TaKaRa 
TaqTM kit(Takara, Kyoto, Japan)를 사용하였고, PCR 반응물
은 10× buffer 2.5 μL, dNTP 2 μL, Taq polymerase 2 μL (0.5 
unit/μL), primer 4 μL(5 pmol/μL), 추출한 genomic DNA 3 μL 
(100 ng/μL) 및 ddH2O 11.5 μL를 넣어 총량이 25 μL가 되도
록 혼합하였다. PCR 증폭 반응 조건은 95℃ 5분간 변성시키
고, 95℃ 1분간 변성, 56℃ 1분 접합, 72℃ 2분간 신장하는
3단계 과정을 30회 반복 후 72℃에서 15분간 신장시켰다. 
증폭된 PCR 산물은 200 ng/μL로 정량하여 전기영동 후

band의 유무에 따라 조우성과만우성을 확인하였다 (Fig. 1). 

4. 통계분석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의 날개 깃 측정치 평균 간의 차이

에 대한 비교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t-test로 평균 간의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발생 직후 병아리 날개깃의 형태 분석

깃털의 형태적 양상으로 구분한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의

확인을 위하여 Gallus gallus endogenous virus-21 JFIL-1 
DNA의 일부영역인 만우성 특이 유전자를 이용하여 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시된 856수 중 조우성이 746수, 만우성이 110수로 판별되
어 깃털의 형태적 특성으로 분류한 개체 수와 단 두 마리의

오차를 보여 99.8%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깃털 형태에 의한 조우성과 만우성의 판별 기

준은토종닭에서거의 100% 신뢰할수있는깃털분류지표

Table 1. The conformity between morphological feathering 
classification and PCR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early- 
and late-feathering chicks 

Feathering 
types

Phenotypic 
analysis

PCR 
analysis

Conformity
(%)

Early feathering 744 746 99.7

Late feathering 112 110 98.2

Total 856 856 99.8(854/856)

Fig. 1. The results from polymerase chain reaction using the K-specific primer in chickens. M is the 100bp size marker. Lanes of  
1, 3, 5, 7, 9, 11, 13, and 15 are late-feathering chicks. Lanes of 2, 4, 6, 8, 10, 12, and 14 are early-feathering c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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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료된다. 
닭의날개깃은 Fig. 2에제시된바와같이크게 1차날개깃

(primaries; 주익우)과 날개덮깃(primary covert; 부익우) 및 2
차날개깃(secondaries)과이의날개덮깃(middle primary covert)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익우의 개수는 평균 10개 정도
였다. 날개깃을 이용한 조우성과 만우성의 분석은 주익우와
부익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첫 번째 주익우는 깃의 발생
이 불완전하거나 손상이 많아 두 번째 주익우와 부익우를

조사 분석하였다. Fig. 3은 한국토종닭 조우성과 만우성 병
아리의 발생 직후 날개깃의 형태이다. 조우성의 깃털 형태
는 주익우와 부익우 간에 뚜렷한 길이의 차이를 보이고, 부
익우는주익우의 1/2∼1/3 정도의길이를나타내었다. 이들의
깃털 형태에 있어 깃가지의 발생이 듬성하고 미숙한 경우

EF-1으로, 깃가지의 발생이조밀하고 왕성한 경우를 EF-2로
임의 분류하였는데, 두 종류 간 깃가지의 발생 형태만 다를
뿐 주익우와 부익우의 길이나 양상은 동일하였다. 반면, 만
우성은 주익우와 부익우 간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 임의로

LF-Less, LF-Scant, LF-Equal 및 LF-Reverse의 4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LF-Less 유형은 주익우와 부익우 간의 길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주부익우의 길이가 모두 조우
성에비해 짧다. LF-Scant 유형은 부익우의 길이가 1∼2 mm 
정도로깃의길이가매우짧은양상이다. LF-Equal 유형은주
익우와 부익우의 길이 차이가거의나지않으며, LF-Reverse 
유형은 특이적으로 부익우의 길이가 주익우에 비해 길게 나

타나는 형태이다. 본 시험에서 만우성으로 분류된 112개체
의 유형별 빈도는 LF-Equal 유형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LF-Less는 35%, LF-Reverse는 11%로 조사되었고, LF-Scant 
유형은 2%로 가장 낮게나타났다. 조우성 깃털과 만우성 깃

털의 유형별 특징에 대하여 Aviagen Brand(2018)는 브로일
러의 경우 주익우와 부익우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부익우가
주익우보다 긴 양상만을 만우성으로 판별하였고, Sohn et 
al.(2012)은 한국재래닭에서 조우성은 주익우가 부익우에 비
해 성장이 빠르고이들 간길이의 차이가 뚜렷한 반면, 만우
성은 주익우와 부익우의 발생 양상이 비슷하다고 제시하였

으나 만우성 깃털의 형태가 다양하여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Somes(1969; 1970)와 McGibbon(1977)
도 조만우성의 구분에서 실제 날개깃 형태 및 발달 속도가

매우 다양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1일령 병아리의 주익우와 부익우의 길이 및 형태적 양
상에 따라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들의 유형별 형태를 설정하

여 조우성과 만우성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조우성과 만우성 병아리의 날개깃의 발달 양상

조우성과 만우성 병아리의 날개깃의 발달 양상을 조사하

기 위하여 부화직후부터 55일령까지 날개깃의 길이와 형태
를 비교 분석하였다. 1일령부터 45일령까지 관찰한 조우성
및만우성의날개깃 발달형태는 Fig. 5와같고, 일령에 따른
주익우와 부익우 길이의 변화 양상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본 결과에서　EF-1이나 EF-2의 깃의　발달 양상은 동일하였
고, 공히 일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익우의 발달이 부익우에　
비해　현저히빠름을확인하였다. 주익우와부익우의길이를
측정한 결과, 1일령의 평균 날개깃의 길이는 주익우가 13 
mm, 부익우가 9 mm로 나타났으며, 이 후 이들 간 길이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면서 7일령에는 주익우의 길이가 부익우　
길이의 1.7배, 15일령에는 2배, 55일령에는 2.6배 정도로 나
타났다. 반면, 만우성 개체들의 날개깃의 발달 형태는 유형

Fig. 2. Chicken wing feather; a) Photograph of chicken wing feathers and number of primaries. b) Diagram of chicken wing feather 
structure based on the lef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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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atterns of wing feather in early-feathering and late-feathering day-old chicks. EF-1 and EF-2 are early-feathering types, 
and LF-Less, LF-Scant, LF-Equal and LF-Reverse are late-feathering types.

Fig. 4. The diagram of wing feather types of early-feathering and late-feathering chicks at day-old. The diagram was based on the 
length of second primary and it’s covert. LF-Less showed that both of the primaries and coverts were shorter than the early-feathering 
chick’s. LF-Scant had almost no coverts. LF-Equal had the same length of primaries and coverts. LF-Reverse showed the coverts were 
longer than the prim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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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5일령까지 주익우와 부
익우의 성장 속도가 비슷하며, 이들 간의 길이의 차이는 그
리 크지 않은 것나타났다. LF-Less 유형은주익우와부익우
의 길이 차이가 나고 성장 양상이 조우성과 비슷하지만, 깃
의 길이가 짧고 발달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

났다. LF-Scant는 발생 때 부익우의 길이가 현저하게 짧은

양상으로 10일령까지 부익우의 발달이 매우 느리고 15일령
이후 주부익우의 성장 양상이 다른 유형과 비슷하게 나타난

다. LF-Equal은 발생 때 주익우와 부익우의 길이가 비슷한
형태로 주부익우 간 발달 양상이 7일령까지 거의 동일한 양
상이다가 10일령 이후 주익우와 부익우 간 길이의 차이가
나타난다. LF-Reverse는 발생 때 주익우에 비해 부익우의

Fig. 5.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wing feathers in early-feathering chicks (EF-1, EF-2) and late-feathering chicks (LF-Equal, 
LF-Reverse, LF-Less, LF-S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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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긴 양상인데, 7일령까지는 부익우가 주익우 길이보
다 길게 나타나고, 10일령 때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다른 유형과 발달 양상이 동일하였다.

Fig. 7은 조우성과 만우성 병아리의 주익우 길이를 비교
측정한 결과로서 발생 시점부터 55일령까지 모든 일령에서
조우성과 만우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병아리

Fig. 6. The length of primaries and coverts in early-feathering chicks (EF) and late-feathering chicks (LF-Less, LF-Scant, LF-Equal 
and LF-Reverse) from one-day-old to 55-day-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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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조우성 개체들은 만우성 개체에 비하여 월등히 긴 주익

우를 가지나 15일령 이후부터 이들 간 길이의 차이는 점차
적으로 감소하여 40일령쯤에는 깃털의 길이로서 조우성과
만우성을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주익우의 길이를
기준으로 조우성이 만우성에 비하여 1일령에는 1.5배, 5일
령은 1.7배, 7일령과 10일령은 1.6배, 15일령에서는 1.5배로
나타나고, 15일령 이후부터 이의 길이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50일령 쯤에는 거의 동일하였다. 한편, 조우성
과만우성개체들의부익우의길이를비교 분석한 바, 1일령
부터 7일령까지는 조우성이 만우성에 비하여 다소 긴 부익
우의 깃 발달을 보였으나, 10일령 이후부터는 이들 간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우의 발달 양상은 성장이
진행될수록 조우성과 만우성의 길이가 비슷하였는데, 발생
후 5일령 정도까지만 이들의 길이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 부익우의 길이만으로 조우성과 만우성 개

체의 식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국내 토종닭의 병아리를 이용하여 조우성과 만우성

의 유형별 양상을 살펴본 바 조우성과 만우성의 날개깃의

발생 양상 및 형태적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국내 토종닭
의 만우성 깃털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부화
직후인 1일령에서날개깃의형태적 차이가조우성과 만우성
간 뚜렷이 구별되나, 15일령 이후에는 조우성과 만우성 간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발달됨을 알 수 있었다. 발생 직후 1
일령 만우성 개체들의 주익우의 평균 길이는 8 mm 정도로
서 조우성과 만우성 구분 기준을 주익우 길이를 9 mm로 하
여 9 mm 이상을 조우성, 9 mm 미만을 만우성으로 설정했
을 때, 조우성의 식별 정확도는 96.2%, 만우성은 85.4%를
보였다. 조우성에 비하여 만우성의 정확도가 낮은 것은

LF-Equal 유형에서 주익우와 부익우 모두 9 mm 이상인 경
우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 직후 주익우
의 길이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우성과 만우성의 식별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의 꼬리깃 발달 양상

병아리의 꼬리깃의 발달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생 직

후 1일령부터 17일령까지꼬리깃의발생유무, 길이및개수
를 조사하였다. Fig. 8은 조우성 및 만우성 개체들의 꼬리깃
의 발달 양상이다. 조우성의 경우 3일령까지 꼬리깃의 발생
이 거의 없다가 5일령에는 분명한 꼬리깃의 발달을 나타내
었다. 반면, 만우성의 경우 5일령까지 꼬리깃의 발달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개체들에서 17일령까지도 꼬
리깃의 발달이 명확하지 않았다. Fig. 9는 조우성과 만우성
의 꼬리깃의 발생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5
일령부터 17일령까지 병아리 항문을 중심으로 꼬리깃의 형

Fig. 7. Comparison of primary length between early-feathering and late-feathering chicks from one-day-old to 55-day-old.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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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조사한 것이다. 7일령 때 조우성과 만우성의 꼬리깃의
형태를 비교하였을 때 조우성은 꼬리깃의 깃대가 길고, 깃
가지가 매우 발달된 양상이었으나, 만우성 개체는 깃대와
깃가지가 짧아 꼬리깃과 솜깃의 구분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깃 발달 양상은 일령이 증가할수록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데, 17일령까지 만우성은 조우성 개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발달속도가 느린 것을알 수 있었으며, 28일령 이후 1차 환
우가 될 때까지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 꼬리깃의 발달 양

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Siegel et al.(1957)은 조
우성과 만우성의 꼬리깃 발생형태가 12일령쯤 명확한 차이
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Sohn et al.(2012)은 5일령이면 충분
히 구분 가능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서도 국내 토종닭의 경우, 꼬리깃의 외형적 양상으로 5일령
에 조우성과 만우성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꼬

리깃의 수는 조우성과 만우성 공히 8~12개 정도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 개수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요

닭의깃털은날개깃과 꼬리깃의발달과형태에따라조우

성과만우성으로분류할수있다. 현재, 병아리성감별법중 
조우성과만우성을 이용하여 부화 시 깃털 발생양상의 차이

에 따른 깃털감별법이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

다. 본 연구는 한국재래닭에 있어 자가성감별 계통 조성을
위하여 조우성 병아리와 만우성 병아리의 분류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 것으로 한국재래닭 856수를 대상으로 발생 시부
터 55일령까지 병아리의 날개깃과꼬리깃의 발달 양상과 형

Fig. 8. The development of tail feather of early-feathering chicks (EF) and late-feathering chicks (LF) from one-day-old to 15-day-old.

Fig. 9. The comparison of developmental pattern of tail feathers between the early-feathering chicks and the late-feathering c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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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K-특이 유전자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로서 조우성과 만우성 닭의 표현형과 유전자형 간의 일
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조우성 병아리는 긴 주익우
와 부익우를 가지며, 주익우와 부익우 간 확실한 길이의 차
이를 보였다. 반면, 만우성 병아리는 조우성 병아리보다 짧
은 주익우와 부익우를 보였으며, 주익우와 부익우 간 길이
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우성 병아리는 날
개깃모양에따라 LF-Less, LF-Scant, LF-Equal 및 LF-Reverse
와같은 4가지 유형으로분류할 수있었다. 조우성 병아리의
주익우는 만우성 병아리에 비해 15일령까지 1.5배 정도 더
길다가 50일령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꼬리깃의 경우, 
조우성 병아리는 5일령 때 명확하게 보이지만, 동일시기에
만우성 병아리는 짧고 불명확하였다. 발생 시 주익우 길이
9 mm를 기준하여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로 구분하였을 때
조우성은 96.2%, 만우성은 85.4%의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
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재래닭에 있어 조우성 병아리와 만
우성 병아리의 깃털 형태 및 발달 양상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에서 조우성과 만우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한국재래닭, 조우성 병아리, 만우성 병아리, 깃

털분류, 깃털 성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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